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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2017년
부터 노인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

였으며, 이로 인해 최근 건강한 노후(healthy agin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건강한 노후란 질병이 없고, 신
체적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모두 포함한 개념

이다. 이러한 노인의 건강상태는 신체활동과 깊은 관련

성을 가지고 있는데(Phelan et al., 2004; Kim, 2015), 
특히,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개인의 활동연령을 연장시키

며, 장애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Atienza, 2001; Eakin, 2001; Linnan 
and Marcu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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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erceived walking environment around neighborhood on satisfaction for 

old adults in Daegu.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407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The walking 
environment was categorized into accessibility to neighborhood walking facilities and walking environment around path. 
Regarding perception of walking accessibility, access to ‘public transit stops’ and to ‘medical facilities’ was relatively high. 
For walking environment, ‘pavement condition’, ‘continuity of sidewalk’, and ‘slope of sidewalk’ were rated relatively hi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fter factor analysis of walking environment variables showed that religious and convenient 
facilities, park and leisure facilities, and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in walking 
accessibility. For walking environment the convenience for walking, safety for walking, and amenities for walk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used for improving the walking environment for old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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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인의 신체활동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매

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다

수의 노인이 충분한 양의 신체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Son, 2004; WHO, 2007; Oh, 2015). 이
에 2010년 이후 노인의 신체활동을 유발하고 증진시키

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

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Giles-Corti et 
al., 2005).

국내를 기준으로 노인의 건강 및 신체활동과 근린환

경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몇몇의 연구를 살펴보면, Oh 
et al.(2015)은 노인 관련 근린생활시설까지 거리가 가까

울수록 활용도가 높아지고 노인들의 신체적 활동량도 늘

어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Joung and Lee(2015)
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관계 접촉빈도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물리적 환경의 만족도가 높을수

록 사고경험이 줄어들고 일상생활능력이 높아지며 주관

적 건강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또한, 
Lee et al.(2011)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걷기활

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공원접근성, 교통안전, 가로

수, 휴게시설, 조명시설이 노인의 걷기활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Gu(2016)은 노인의 옥

외활동과 근린환경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휴게공간의 양

과 질이 보행동선에 영향을 미치며, 주거지 인근의 커뮤

니티 시설 존재 여부가 옥외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의 향

상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거주지 주변의 객관적인 보행환경 분석 및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보행환경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포괄적인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조

사 및 분석이 이루어져 있어 합리적인 결과의 도출이 어

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 주변의 보행환경을 보행

을 유발시키는 근린시설과 보행로 주변의 물리적 환경으

로 구분하고, 노인의 거주지 주변 보행환경 인식이 보행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고자 한

다. 또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노인의 보행환경에 대

한 만족도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

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특별시와 부산

광역시 다음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대구광역시를 연

구대상지로 설정하였다(Fig. 1). 한편, 대구광역시 8개 

행정구․군 중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으로 WHO의 고

령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중구, 남구, 서구, 동구 4개의 행

정구를 주요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4개의 행정구 

내 노인인구 비율 및 보행의 주요 목적시설 중 하나인 도

시공원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대상지를 선정하

였다. 중구에서는 노인인구비율이 18% 이상인 성내 1, 
2, 3동이 세부 대상지로 설정되었으며, 남구에서는 노인

인구비율이 16% 이상인 대명 1, 2, 3, 4, 5동이 주요 대

상지로 선정되었다. 서구에서는 노인인구비율이 15% 이
상인 평리 1, 3, 5, 6동을 주요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동구에서는 노인인구비율이 16% 이상인 효목1동, 동촌

동, 방촌동을 세부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Fig. 1. Location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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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평가지표 선정

노인의 거주지 주변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기 위해 우선 보행환경을 보행유발시설과 보행로환경으

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거주지 주변에서 

노인의 보행을 유발하는 근린시설은 ‘보행목적시설 접근

성’이라 명명하였으며, 보행로 및 주변의 물리적 환경은 

‘보행로환경’으로 명명하였다. 보행목적시설 평가지표는 

노인의 보행, 신체활동 및 건강상태 등과 근린시설 접근

성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문헌 10편(Berke et al., 
2007; Nagel et al., 2008; Lee, 2011; Kim, 2012b; 
Moran et al., 2014; Oh et al., 2015; Gu, 2016; Kim, 
2016; Kim et al., 2016; Lee, 2016)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문헌에서 사용된 지표들 중 활용빈도가 5회 이상으

로 나타나 공통적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된 7개 지표

를 선정하였다.
보행로환경 평가지표의 선정을 위하여, 근린의 보행

환경 평가 및 노인의 보행활동과 근린환경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문헌 10편(Kim, 2009; Weiss et al., 2010; 
Lee, 2012; Park, 2012; Van Cauwenberg et al., 2012; 
Moran et al., 2014; Lee, 2015; Marquet and Miralles 
-Guasch, 2015; Roh, 2015; Park et al., 2017)을 살펴

보았다. 이들 관련 문헌에서 활용된 지표들 중 사용빈도

가 5회 이상으로 나타나 공통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13개 

항목들을 우선 선정하였다. 이후, 관련분야에 연구경험

이 풍부한 조경학과 교수 2명과 박사과정 4명으로 구성

된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스토밍 과정 및 선행연구(Park, 
2012; Van Cauwenberg et al., 2012; Moran et al., 
2014; Roh, 2015)를 고려하여 ‘안내시설’과 ‘교차로 수’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에 보행로환경에서는 총 

15개의 지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2.3. 설문조사

선정된 지표들을 토대로 설문지 형식의 평가도구가 

개발되었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전문가 집단의 검토과정

을 거쳐 보완되었다. 설문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건강 특성, 거주지 주변 보행환경 인식과 만족도 등으로 

이루어졌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소득, 학
력, 직업, 종교활동, 주거형태, 동거형태 등의 항목이 포

함되었다. 또한, 건강 특성에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위한 키와 몸무게, 신체적 어려움, 불안 

및 우울감,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항목이 포함

되었다. 여기서, 신체적 어려움, 불안 및 우울감, 스트레

스, 주관적 건강상태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설정되었

다. 거주지 주변 보행환경 인식에는 보행목적시설 7개 항

목, 보행로환경 15개 항목이 구성되었으며, 보행목적시

설 접근성 및 보행로환경에 대한 만족도 항목이 추가되

었다. 또한, 보행환경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항목들은 모

두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

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하였

으며, 설문은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예비조사는 2017년 10월 26일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고, 이를 통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 및 소요시

간을 파악하였으며, 난해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용

어들은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차 조사는 2017년 11월 11일부터 12월 13일, 2차 조사

는 2018년 5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평일과 주말에 걸

쳐 시행되었다. 설문 조사원은 연구 목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설문 문항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관련학과 

대학원생 및 학부생으로 구성하여 설문의 신뢰성을 높였

다. 설문방식은 일대일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자기평가 기입방식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응답자의 연령

대를 고려하여 응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원이 구

두로 질문하고 대신 기입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지별 중구에서 109부, 남구에서 108부, 

서구에서 111부, 동구에서 107부로 총 435부가 회수되

었으며, 그 중 응답이 누락된 항목이 많거나 답변이 불성

실한 28부는 제외하고, 총 407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

였다.

2.4.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건강 특성, 
노인의 보행환경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행환경 인식 변수들의 다

중공선성과 회귀분석 시 발생하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보행환경 인식 변수들을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한 요인

분석으로 유형화하였다. 다음으로 거주지 주변 보행환경 

인식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만

족도와 개인적 특성 항목, 유형화된 보행환경 인식 요인

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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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은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는데, 1단계에서는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2단계에

서는 1단계 모델에 건강 특성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

고, 3단계에서는 2단계 모델에 보행환경 요인을 독립변

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각 단계별 입력변수는 유의

수준 5% 이내에서 만족도에 유의한 항목들을 선정하였

으며, 이들 중 상관성이 높은 항목들은 유의성이 높은 변

수를 선택하였다. 또한, 일부 개인적 특성 변수들은 데이

터 분포 및 유의성을 고려하여 구간을 재분류하여 모델

에 입력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노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257.5%, 여성이 

42.5%로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는 60대가 28.0%, 70대가 49.4%, 80대 이상이 22.6%
로 7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대, 80대 이상의 순으

로 조사되었다. 직업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는 87.7%
의 응답자들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노인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

에서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인 응답자가 3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이하가 28.1%로 많게 나타

났다. 
개인의 월 평균 소득은 응답자의 약 65% 이상이 100

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30만원 미만’
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35.9%로 가장 많았다. 종교활동

을 하는 노인과 하지 않는 노인은 각각 48.6%와 51.4%
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80% 이상의 노인이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동거형태는 부부가 함께 산다고 응답한 노인이 

62.7%로 가장 많았다.
한편,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건강상태가 환경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노인의 건

강상태를 객관적 체질량지수와 주관적인 인식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BMI의 경우 평균 23.28로 아시아

Variable N % Variable N %

Gender

Male 234 57.5

Income
(won)

Less than 0.3 million 146 35.9

Female 173 42.5 0.3~1 million 122 30.0

Total 407 100.0 1~2 million 64 15.7

Age

60’ 114 28.0 2~3 million 41 10.1

70’ 201 49.4 3 million or more 33 8.1

80’ or more 92 22.6 Missing data 1 0.2

Total 407 100.0 Total 407 100.0

Occupation

Yes 50 12.3

Residential 
type

Single family house 125 30.7

No 357 87.7 Row house 57 14.0

Total 407 100.0 Apartment 219 53.8

Education

ELEM school or less 114 28.1 Others 6 1.5

Middle school 79 19.4 Total 407 100.0

High school 128 31.4

Living 
Arcngement

Solitary 87 21.4

College or more 85 20.9 Couple 255 62.7

Missing data 1 0.2 Couple & children 35 8.6

Total 407 100.0 Solitary & children 27 6.6

Religion

Yes 198 48.6 Others 2 0.5

No 209 51.4 Missing data 1 0.2

Total 407 100.0 Total 407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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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비만진단기준에 따라 과체중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응답자의 분포는 1.7%가 저체중, 
42.0%가 정상체중, 52.4%가 과체중 이상의 범위에 있

었으며, 그 중 33.7%는 과체중, 18.7%는 비만으로 나타

났다.
응답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3.84점으로 ‘좋음(4점)’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및 우울감 정도 및 스트레스는 각

각 4.17점, 4.01점으로 신체적 어려움에 비해 상대적으

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건

강상태 인식은 3.35점으로 분석되어 응답자들은 평소 본

인이 느끼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보통(3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3.2. 보행환경 인식 및 유형화

노인의 거주지 주변 보행환경 인식 중 보행목적시설

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노인의 보행목적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3.64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항
목별로 살펴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4.00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시설’, ‘상가·시장’, ‘공원유원지’ 
등의 접근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반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3.55점으로 항목들 중 

Category N % Mean S.D.

 Underweight (<18.5) 7  1.7

23.28 2.38

Normal weight (18.5~22.9) 171 42.0

Overweight (23~24.9) 137 33.7

Obese (>25) 76 18.7

Missing data 16 3.9

Total 407 100.0

Table 2. Body mass index of respondents

Variable N Mean* S.D.

Physical problem 407 3.84 1.08

Anxiety & melancholy 407 4.17 0.99

Stress 407 4.01 1.02

Subjective health satisfaction 407 3.35 0.87
*5 point likert scale (1: very bad ~ 5: very good)

Table 3. Subjective health recognition of respondents

Variable Mean S.D.

Public transit stops 4.00 0.91

Medical facilities 3.89 0.89

Market & shopping places 3.89 0.95

Park & recreation areas 3.84 1.09

Sports & leisure facilities 3.76 1.02

Religious facilities 3.70 1.06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3.55 1.07

Overall satisfaction 3.64 0.90

Table 4. Subjective perceptions on walking accessibility to neighborhood facilities and overal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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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종교시설’, ‘운동여가시설’ 또
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 ‘노인복지

시설’과 ‘운동여가시설’은 ‘공원유원지’와 함께 노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Lee, 2011; Kim, 
2012b), 보행목적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거주지 주변 보행로환경에 대한 인식은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보행로환경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3.53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로 포장

상태’가 3.8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보
행로의 연속성’이 3.76점, ‘보행로의 경사도’가 3.72점, 
‘보행로의 폭’이 3.70점으로 순서대로 높게 인식되었다. 
반면 ‘보행자 휴게시설’은 3.1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이는 노인의 경우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보행활동 중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대로변의 버스정류장 

주변, 공공공지에 설치된 휴게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

제 보행로를 따라 벤치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차량통행량 및 속도’와 ‘보행안전시설’ 또
한 각각 3.26점, 3.34점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보·
차도 혼용 구간에서 속도저감시설 이외 차량으로부터 노

인을 보호할 안전시설이 거의 없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들도 많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그 밖에도 ‘안내시설’, ‘보행 장애물’, ‘교
통안전시설’, ‘교차로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한편, 보행목적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지표들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KMO값이 0.81로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의 

유의확률이 1% 이내에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제1요인

은 ‘공원유원지’와 ‘운동여가시설’로 유형화되어 이들은 

‘공원·여가시설’로 명명하였고, 제2요인은 ‘노인복지시

설’과 ‘의료시설’로 분류되어 ‘의료·복지시설’로 정의하

였으며, 제3요인은 ‘종교시설’, ‘상가·시장’, ‘대중교통’
으로 유형화되어 ‘종교·편의시설’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보행로환경 인식지표를 요인분석한 결과, KMO
값은 0.92로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의 유의확

률은 1% 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1요인은 ‘보행

로의 연속성’, ‘보행로의 경사도’, ‘보행 장애물’, ‘보행로 

포장상태’, ‘보행로의 폭’, ‘보행로의 위생상태’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보행로의 상

태가 노인이 보행하기에 편리한지와 관련된 항목들로 

‘보행편의성’이라 정의하였다. 제2요인은 ‘교통안전시설’, 

Variable Mean S.D.

Pavement condition 3.85 0.91

Continuity of sidewalk 3.76 0.92

Slope of sidewalk 3.72 0.99

Wide of sidewalk 3.70 0.91

Trees and shades around sidewalk 3.65 1.10

Maintenance of sidewalk 3.63 1.03

Surrounding landscape 3.58 1.03

Crime prevention facilities 3.54 1.02

Number of crosswalks 3.53 0.92

Traffic safety facilities 3.48 0.94

Obstructions (illegal parking etc.) 3.45 1.12

Suitability of signs, guidance facilities 3.40 0.99

Safety facilities for walking 3.34 1.06

Vehicle traffic & speed 3.26 1.04

Enough resting facilities 3.19 1.18

Overall satisfaction 3.53 0.84

Table 5. Subjective perceptions on walking environment around path and overal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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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차량 통행량 및 통행속도’, ‘교차로 수’, ‘범죄예방

시설’, ‘안내시설’, ‘보행안전시설’ 등의 항목을 포함하

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보행로 주변의 교통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항목으로 ‘보행안전성’이라 명명하

였다. 제3요인은 ‘가로수 및 녹음’, ‘보행로 주변경관’, 
‘보행자 휴게시설’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보행로 

주변의 미적인 요소 또는 보행 시 쾌적함을 제공하는 항

목들로 ‘보행쾌적성’이라 명명하였다.

3.3. 보행환경 인식 요인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및 개선

방안

3.3.1. 보행목적시설의 접근성 요인이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보행목적시설의 접근성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3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단
계별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모델 1
에서는 10% 이내에서, 모델 2와 3에서는 유의수준 1%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단계별 모델의 설명력(R2)
은 각각 1.8%, 9.9%, 39.3%로 점차 증가되었다(Table 
6).

모델 1에서는 일대일대응 회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

타난 연령 및 주거형태가 입력변수로 선정되었다. 연령

의 경우 60대에 비해 80대 이상의 노인들이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
거형태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들이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더 낮은 만족도를 가지는 

평가되었다.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서 통제된 인구통계

학적 변수 이외, BMI 수준, 건강상태 변수가 추가되었

다. 연령과 주거형태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BMI 수준

에서는 정상체중에 비해 과체중인 경우 보행목적시설 접

근성 만족도에 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

태의 경우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주관

적인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느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서 통제된 변수 이

외, 보행목적시설 접근성 인식 요인을 입력변수로 추가

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앞서 모델 2에서 

의미 있게 나타난 개인적 특성변수들 중 BMI 수준과 건

강상태만이 각각 유의수준 5%, 1% 이내에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또한, ‘종교·편의시설’, ‘공원·여가시설’,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t B t B t

(constant) 3.773 39.089*** 3.037 14.823*** 3.328 19.489***

Demographic 
characteristic

Age

60’ - - -

70’ -0.001 -0.011 -0.064 0.626 0.078 0.928

80’ or more -0.223 -1.737* -0.222 -1.750* -0.041 -0.392

Residential 
type

Single family house - - -

Multi-family house -0.150 -1.671* -0.158 -1.804* -0.072 -0.988

Health
BMI level

Under & normal weight - -

Overweight -0.299 -3.022** -0.203 -2.477**

Obese -0.170 -1.412 -0.086 -0.862***

Health satisfaction 0.248 4.870*** 0.119 2.735***

Walking 
accessibility 

factors 

Religious & convenient facilities 0.356 9.529***

Park & leisure facilities 0.339 8.840***

Medical & welfare facilities 0.187 5.060***

F 2.452* 6.908*** 26.906***

R2 0.018 0.099 0.393
*: p<0.1, **: p<0.05, ***: p<0.01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walking accessibility factors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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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시설’은 모두 만족도에 유의수준 1% 이내에

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에서

도 ‘종교·편의시설’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원·여가시설’과 ‘의료·
복지시설’이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다고 느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대중교통, 상가 및 시장과 같은 편

의시설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고, 종교시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접촉기회를 제공하는 등 복지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Kim, 2012a; Kim, 
2016). 이에 ‘종교·편의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특히, 대중교통과 상가 및 시장의 이용권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

의 근린시설 적정 이용권은 대중교통이 386.6 m, 시장이 

506.4 m로 분석되었음으로(Kim, 2012b). 대중교통은 

400 m 내외, 시장은 400~500 m 내외로 접근거리를 조

정한다면 노인의 만족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원·여가시설’의 접근성 인식이 높을수록 만

족도도 높아졌는데, 이는 여가시간이 많은 노인들에게 

여가 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장소로 공원이 적극 활용

되고 있으며,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 중 하나이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Lee, 2011; Kim, 2012b). 이에 ‘공원·
여가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의 유치거리

를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

다. 선행연구(Kim, 2012b)의 결과를 고려하여 공원 또

는 여가시설의 유치거리를 400 m 내외로 재조정한다면, 
노인의 공원이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 인식이 높

을수록 만족도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년기에 접어들수

록 만성질환과 같은 질병에 취약하고 사회적 활동공간이 

제한되므로,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Gu, 2016). 그러나 의료 및 

복지시설의 이용빈도가 타시설에 비해 높지 않아 상대적

으로 영향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3.3.2. 보행로환경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행로환경 인식요인이 보행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3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단
계별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모든 모

형에서 유의수준 1%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단계

별 모형의 설명력은(R2)은 각각 1.9%, 10.9%, 52.4%로 

점차 증가되었다(Table 7).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t B t B t

(constant) 3.653 60.574*** 2.894 14.296*** 3.513 22.968***

Demographic 
characteristic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 - -

High school or more -0.235 -2.823*** -0.241 -2.959*** -0.108 -1.792*

Health

BMI level

Under & normal weight - -

Overweight -0.245 -2.698*** -0.096 -1.427

Obese -0.310 -2.809*** -0.131 1.602

Stress 0.084 1.861* 0.053 1.572

Health satisfaction 0.172 3.222*** 0.022 -0.548

Walking 
environment 

factors

Convenience for walking 0.316 9.948***

Safety for walking 0.347 11.503***

Amenity for walking 0.354 11.126***

F 7.968*** 9.414*** 52.526***

R2 0.019 0.109 0.524
*: p<0.1, **: p<0.05, ***: p<0.01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walking environment factors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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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에서는 일대일대응 회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

타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중 유의성이 더 높은 교육수

준이 입력변수로 선정되었다. 교육수준에서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들에 비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

인들이 보행로환경에 대해 유의수준 1% 이내에서 더 만

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에서는 모델 1에서 

통제된 교육수준 이외, BMI 수준, 스트레스, 건강상태 

변수가 추가되었다. BMI 수준에서는 유의수준 1% 이내

에서 정상체중에 비해 과체중, 고도비만으로 갈수록 보

행로환경을 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의 경우 각각 유의수준 10%와 1% 이내에서 유

의하게 평가되었으며, 스트레스와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느낄수록 보행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서 통제된 변수 이

외, 보행로환경 인식 요인을 입력변수로 추가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앞서 모델 2에서 의미 있게 

나타난 개인적 특성변수들 중 교육수준만이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보행로환경 인식에 

대한 3개의 요인은 모두 유의수준 1% 이내에서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보행안전성’, ‘보행쾌적성’, ‘보행편의성’ 순서로 분석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행안전성’에 대한 인식

은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노인들은 교통안전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수가 

많지 않으며, 범죄예방시설, 보행안전시설, 안내시설 둥

이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King, 2008; Van Cauwenberg et al., 
2012; Park, 2014). 이에 ‘보행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노인밀집지구 및 노인 중심 공원지역을 따라 노인보

호구역을 반경 300 m 이내로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KoROAD, 2015). 또한 차량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저감하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를 30 km/h 
이하로 설정하는 등 노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및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KoROAD, 
2015).

또한, ‘보행쾌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보행로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났다. 이를 통해 노인

들은 보행로를 따라 충분한 녹음 및 휴게시설이 제공되

고, 주변 경관이 뛰어날 때 보행로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보행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보행로를 따라 충분한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음을 제

공하고, 노인의 1회 보행거리인 244 m를 고려하여 적정

거리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Park et al., 2017).
마지막으로 ‘보행편의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만

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은 보

행로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보행로의 폭이나 경사

가 적합하며, 바닥의 포장상태가 양호할수록 보행로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보행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와 구분된 보도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도로에 의해 단절된 구간에는 횡

단보도를 설치하여 우회경로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행로의 경사를 1:12 이하로 

계획하고, 보도의 폭은 2 m 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훼손

된 보도블록은 신속히 교체하여 원활한 포장상태를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MLIT, 2016).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

역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거주지 주변의 보행환경 인식이 

보행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 407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57.5%, 42.5%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60대 이상의 응답자들 중 70대가 49.4%로 가장 많

았으며, 직업은 응답자의 87.7%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소득의 경우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태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자가 53.8%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BMI는 23.28로 과체중

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스트레스의 경우 4.01
점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반적 건강상태 인식은 3.3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

되었다.
보행환경 중 보행목적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4.00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의료시설’, ‘상가·시장’, ‘공원유원지’ 등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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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반면, ‘노인복지시

설’에 대한 접근성은 3.55로 항목들 중 가장 낮게 평가되

었으며, ‘종교시설’, ‘운동여가시설’에 대한 인식이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행로환경에 대한 인식의 경우 

‘보행로 포장상태’가 3.8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

며, 다음으로 ‘보행로의 연속성’, ‘보행로의 경사도’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보행자 휴게시설’은 3.19점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차량통행량 및 속도’와 ‘보행

안전시설’ 또한 각각 3.26점, 3.34점으로 낮게 분석되었

다.
보행환경 인식 변수들의 요인 분석에서는 보행목적시

설의 경우 ‘종교·편의시설’, ‘공원·여가시설’, ‘의료·복지

시설’로 분류되었으며, 보행로환경의 경우 ‘보행편의성’, 
‘보행안전성’, ‘보행쾌적성’으로 유형화되었다. 다음으

로 보행환경 인식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보행목적시설 접근성 인식에서는 연령, 주거형

태, BMI 수준,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통제변수로 입력되

었으며, ‘종교·편의시설’, ‘공원·여가시설’, ‘의료·복지시

설’ 순으로 보행목적시설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보행로환경 인식에서는 교육수준, 
BMI수준, 스트레스,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변수로 통제

되었으며, ‘보행안전성’, ‘보행쾌적성’, ‘보행편의성’의 

순으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향후 노인들의 거주지 주변 보

행환경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며,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증진 및 건강 향상을 위

한 도시환경 개선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보행환경 인식 분

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객관적인 물리적 환경 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향후에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 분석과 함

께 객관적인 조사 자료의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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